
THE TOWN NEWS 43August 23, 2021   Vol. 1382예술

▣  그림 여행

네 소녀들 
(Four Girls  c. 1912 -1913)

아우구스트 마케 (August Macke 1887 - 1914)

(캔버스에 유채 105 cm x  8 1 cm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팔라스트 미술관)

맑고 고운 이 그림을 보면 옛날에 학교 미술 시간에 

많이 했던‘구성’그리기가 떠오른다. 왜‘구성’이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색채의 구성을 표현하는 연

습이라 그렇게 이름 붙였나 보다고 짐작한다. 하얀 종

이 위에 미술 연필로 희미하게 밑그림을 그려 놓고 물

감으로 색채를 입혀 나가는 작업인데 얼마나 어우러지

게 색채 조합을 표현하는지가 관건이었다. 모두들‘구성’

을 끝내면 학생들의‘작품’들을 칠판에 붙여 놓은 다

음 멀리 물러서서 가느다랗게 실눈을 뜨고 골똘히 바

라보던 미술 선생님 모습이 생각난다. 

네 명의 예쁜 소녀들이 정원에 모여 앉은 모습을 그림 

이 그림 또한 그때의‘구성’과 같이 입체 모양을 평면

화 하여 다양한 색채를 조화롭게 그려 넣었다. 둥그렇

게 바위 위에 모여 앉은 소녀들의 모습과 주위의 나무

와 꽃들,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까지 모

두 조각조각 분할되어 그려져 있는데 청명하고 강렬한 

색채들이 그 분할된 면들을 무리없이 모아 주고 있다. 

갖가지 색깔들을 어찌 이리 깨끗하고 예쁘게 그렸는

지 감탄하며 그림을 보다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

십 대의 젊고 순수한 화가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순

결하게까지 느껴지는 이 그림이 정말 이해가 된다. 

아우구스트 마케는 독일 표현주의 작가 그룹‘청기사

파’를 이끌었던 젊은 화가였다. 뒤셀도르프 미술 아카

데미에서 공부하며 전통적 미술교육보다 진보적이고 

실험적인 미술 기법 배우기를 좋아했던 마케는 프랑스 

파리 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인상주의, 야수주의, 입체

파 화가들을 만나게 된다. 자유분방한 그들의 표현 기

법에 영향을 받은 마케는 특히 색채 표현에 집중했다. 

그가 제 1 차 세계 대전에 징집되어 27세에 프랑스 샹

파뉴 전선에서 사망하기 전까지 그렸던 그림들은 모두 

색채 표현의 탐구 작업이었다.

미술 선생님이 교실을 빙빙 돌며 들여다보는 가운데 

‘구성’그리기에 골몰하던 그때의 우리들은 어리고 순

진하던 감성으로 갖가지 고운 색채에 푹 빠져 있었다. 

그림 그리기 마무리 즈음이 다가오면서 색채의 하모니

가 서서히 떠오르면 무한한 기쁨을 느끼곤 했다. 이십 

대의 마케도 그런 심정으로 이 영롱한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 생각하면 무모한 전쟁에 희생되었던 젊은 생명

과 재능이 한없이 비통하다. 

            《김동백》  


